
보 도 자 료
http://www.motie.go.kr

2022년 2월 24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2.23.(수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 2022. 2. 23.(수) 담당부서 구주통상과

담당과장 서성태 과장(044-203-5660) 담 당 자 박용균 사무관(044-203-5664)

제2차 한-독 통상협력대화 개최 

- 공급망, 디지털통상, CBAM 등 주요 통상현안 협력방안 논의  -

1. 개  요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문승욱)는 2.23(수)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
제2차 한-독 통상협력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함

< 제2차 한-독 통상협력대화 개요 >

 ㅇ 일시·장소 : ‘22.2.23(수), 17:00~18:30, 산업통상자원부(화상회의)

 ㅇ 참석자 : (韓산업자원통상부) 김완기 통상정책국장, 서성태 구주통상과장 등
(獨경제기후보호부) 안드레아스 니콜린(Dr. Andreas Nicolin) 대외무역
진흥국장, 니만(Niemann) 한·일·몽골 담당과장 등

□ 한-독 통상협력대화는 한-독 경제 부처간 유일하게 구축·운영중인 장관급

정례협의체(한-독 고위급 대화) 내 3개의 실무그룹(산업, 에너지, 통상) 중 하나로

ㅇ 양 부처는 ‘19.12 한-독 간 포괄적 협력 증진을 위한 고위급 대화
개설 및 실무그룹 운영에 합의한 이후 후속 이행을 충실히 하고 있음

    * 1차 실무그룹 개최 현황: 에너지(’20.5), 통상(‘20.9), 산업(’21.9)

2. 주요 논의내용

□ 한독 양측은 공급망, 디지털통상, CBAM 등 최근 주요 통상현안에
대한 의견을 교환하고,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



➊ (공급망) 양측은 코로나19 이후 차량용 반도체, 의료·보건 물품 등의

부족을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주요 이슈로 부각

되었다고 평가함

- 우리측은 최근 호주, 영국 등과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간

MOU를 체결하였고 주요국을 대상으로 이같은 MOU를 확대해 나갈

계획이 있다고 소개하면서,

- 양국 민간 간 화학 등 분야에서의 긴밀한 공급망 협력이 최근 반도체

소재 등 첨단산업으로 확장*중인만큼, 민간 협력 증진을 위한 정부간

협력 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해나가자고 강조함

    * ex) 머크 일렉트로닉스社는 반도체 소재 등 분야에 25년말까지 6억유로 한국투자 발표(‘21.10)

➋ (디지털 통상) 양측은 세계 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

각국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글로벌

디지털 통상 규범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평가함

- 우리측은 ▲전자상거래 활성화, ▲ 디지털 비즈니스 원활화, ▲디지털

신기술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디지털 통상협정이 중요하며,

- 한국은 한-싱 디지털동반자협정(DPA) 타결(‘21.12)하고, 싱·뉴·칠 디지털

경제동반자협정에(DEPA) 가입을 추진(1.27, 1차 협상) 하고 있다고 설명함

➌ (CBAM) 독측은 EU가 도입을 추진중인 탄소국경제도(CBAM) 관련

최근 논의 동향을 공유하였으며,

- 우리측은 CBAM이 ➊국내·외 차별적 조치를 금지하는 WTO 규정에

합치, ➋불필요한 무역 장벽화를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함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 

구주통상과 박용균 사무관(☎ 044-203-566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